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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월 10 일 제 2 차 기시다(岸田文雄) 내각이 출범하였다. 기시다 1 차 내각 발족(2021.10.4) 

후 첫번째 시험대로 여겨진 제 49 회 중의원선거 (2021.10.31)에서 코로나 19 에 대한 미흡한 

대응, 장기집권에 따른 폐해 등으로 자민당의 단독과반확보(233 석)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1  달리, 자민당은 국정운영에 안정적으로 여겨지는 ‘절대안정의석(261 석)’을 

확보하고, 기존의 ‘1 强 구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의 승리를 

기반으로 기시다 내각의 국정운영은 탄력 받을 것이며, 내년 여름 두번째 관문인 

참의원선거까지 승리로 이끈다면, 아베 총리에 이은 장기집권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예상보다 선전했지만, 중진급 정치인들이 자신의 선거구에서 

대거 낙선하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 중에서도 기시다 정권 수립에 힘을 실어준 

3A(아베, 아소, 아마리) 중 한 사람인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간사장이 현직 간사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선거구에서 패배하였다. 아마리는 비례로 부활하였지만,2 소선거구에서의 패배의 

책임을 지고 간사장직을 사임하였고, 그 자리에 다케시다파(竹下派)의 회장대행을 맡고 있는 

모테기 도시미츠(茂木敏充) 외무대신이, 후임 외무대신으로는 기시다 총리의 최측근이자, 

같은 파벌(고치카이, 宏池会)인 하야시 마사요시(林芳正) 전 문부과학대신이 기용되었다. 

중의원선거에서의 예상치못한 결과가 당내 역학구도와3 외교라인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당내 주요 직책에 다케시다파의 실질적 수장인4 모테기를 기용함으로써 

아베(아베파5)-아소(아소파) 중심 구도에 변화를 주어 파벌간 안정을 꾀하여 기시다 총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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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기반을 확보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외교라인에 같은 파벌인 최측근을 

기용함으로써 차별화된 기시다 외교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일본과 정치외교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1. 2021 중의원선거 결과: 자민당 1强 구도 재확인과 ‘일본유신회’의 대약진 

■ 다시 확인된 자민당 1 강(强)구도 

9 월 28 일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당선 후, 10 월 4 일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취임 열흘만인 

10.14 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10.19 총선공시, 10.31 선거를 실시하는 일정을 제시하며 취임 

직후 곧바로 선거체제에 돌입하였다. 2017 년에 선출된 중의원 4 년 임기가 다하여 10 월말 

해산은 불가피하였으나, 전후 최단기간으로 기록된 유례없이 촉박한6 12 일간의 선거일정은 

기시다 정권 발족 직후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었을 때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자민당과 기시다 총리의 승리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진한 코로나 19 대응, 

모리토모학원 비리 사건, 벚꽃을 보는 모임 등 장기집권에 따른 폐해 등으로 자민당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며 당초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자민당의 단독과반 (233 석)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내 놓았다.7 이와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기시다 총리는 중의원 총 465 석 

중 자민•공명 연립정당의 과반확보(233 석)를 목표로 제시하였는데,8 이는 선거공시전 의석 

수인 305 석(자민당 276 석, 공명당 29 석)보다 72 석이 적은 수치로, 처음부터 최저목표치를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절대 우위(공시 전, 중의원 465 석 중 305 석)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과 야당이 교체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웠고,9 실제로 관심을 끈 것은 자민당이 

단독과반의석 확보여부였다. 즉, 승패의 초점은 “여•야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것인가”가 

아닌, “자민당이 얼마나 의석 수를 잃고 이길 것인가, 즉, 자민당의 과반확보는 가능할 

것인가”에 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자민당은 총 465 개의 의석 중 무난히 

과반 의석 수를 넘기고, 17 개 중의원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각 상임위원회 구성에서 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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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가 가능한 ‘절대안정다수’인 261 석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립정당인 공명당 

32 석까지 총 293 석(의석점유율 63%)으로 승리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2021 중의원선거 주목포인트 

 

* 입헌민주당의 공시전 의석 수에 대해 NHK·아사히신문은 109 석으로, 그 외 언론사는 110 석으로 표기하고 

있음. 이는 본래 입헌민주당이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한 우부가타 유키오(生方幸夫) 의원의 소속에 따른 것으로 

NHK 와 아사히신문은 선거출마 시 무소속으로, 그 외 언론사는 본래의 소속(입헌민주당)으로 구분한 것으로 

여겨짐. 상세설명은 미주 10 참조. 

출처: 언론보도 참조하여 필자 작성 

한편,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5 개 야당(입헌민주당, 공산당, 국민민주당, 사회민주당, 

NHK 와 재판하고 있는 당 변호사법 72 조 위반으로)은 289 개 소선거구 중 213 개(73.7%) 

선거구에 단일후보를 내며 분투했으나 총 121 석(26%)으로 패배하였다. 구체적으로, 

소선거구에서 자민•공명 연립정당이 198 석(자민 189, 공명 9)을 얻은 데 반해, 단일화 

전략으로 맞선 5 개 야당은 65 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특히, 제 1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선거전 총 109 석(110 석)에서 13 석(14 석)을 잃고10 96 석으로 패배하였다.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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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도, 5 개 단일야당도 아닌 제 3 지대를 제시한 일본유신회가 

기존 11 석에서 30 석이 더 증가한 41 석(소선거구 16 석, 비례대표 25 석)을 얻으며 자민당, 

입헌민주당에 이은 제 3 당으로 급부상하였다. 결과적으로 자민당은 의석을 잃었지만 

승리했고, 야당은 의석을 얻었으나 실패했다(단일화를 하지 않은 일본유신회를 제외하면 

야당의 의석수는 줄어들었다.). 

[표1] 2021 중의원선거 결과 (상세) 

 

연립여당 

(305석▶293석) 

야당  

(144석▶162석) *일본유신회 

기타 

(13석▶10석) 
합계 

자민당 공명당 
입헌 

민주당 

일본 

공산당 

국민 

민주당 

레이와 

신센구미 
사민당 

일본 

유신회 

NHK

당* 

기타/ 

무소속 
- 

증감 ▼15 ▲3 ▼13(14) ▼2 ▲3 ▲2 - ▲30 ▼1 ▼2  

선거전 276 29 
109** 

(110) 
12 8 1 1 11 1 12 

460 

(결석:4) 

선거후 
261 

(56.1%) 

32 

(6.9%) 

96 

(20.6%) 

10 

(2.2%) 

11 

(2.4%) 

3 

(0.6%) 

1 

(0.2%) 

41 

(8.8%) 
0 10 465 

 소 

선거구 

189 

(65.4%) 

9 

(3.1%) 
57 1 6 0 1 16 0 10 289 

 

비례 

대표 

72 

(40.9%) 

23 

(13.1%) 
39 9 5 3 0 25 0 0 176 

현직 226 20 73 9 6 0 0 8 0 2 344 

전직 2 3 7 1 1 0 0 6 0 4 24 

신진 33 9 16 0 4 3 1 27 0 4 97 

평균 

연령 
56.9 56.4 54.7 62.3 49.2 47.3 65.0 49.4 - - 

(평균) 

56.9 

여성 20 4 13 2 1 1 0 4 0 0 45 

입후보자수 338 53 240 130 27 21 15 96 30 101 1,051 

* NHK와 재판하고 있는 당 변호사법 72조 위반으로 

** 입헌민주당의 선거전 의석수에 대해서는 그림1 및 미주10 설명 참조 

출처: NHK “2021 중의원선거 결과” https://www.nhk.or.jp/senkyo/database/shugiin/2021/ 등 참조·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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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교체가 아닌 세대교체 요구 증가 

자민당 1 强 구도가 재확인된 가운데 자민당 장기집권에 따른 피로감은 여•야의 

정권교체가 아닌 세대교체를 통한 개혁 요구로 나타났다. 중진급 정치인들의 대거 낙선은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한다. 현 간사장인 아마리 아키라 (甘利明 13 선•72 세), 이시하라 

노부테루 (石原伸晃 10 선•64 세) 전 간사장, 자민당의 최다선 의원인 노다 다케시 

(野田毅 16 선•80 세) 전 자치장관 등이 선거구에서 낙선하였고, 입헌민주당에서도 현직 의원 

중 최다선인 오자와 이치로 (小沢 一郎 18 선·79 세) 전 대표와 츠미모토 키요미 

(辻元清美 7 선•61 세) 부대표가 낙선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비록 아마리와 오자와는 

비례로 부활하며 의원직을 유지하였지만, 선거구에서의 패배는 당내 입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더하여, 신진의원들의 당선이 크게 증가하였다. 

신진의원은 입후보한 549 명 중 97 명(17.7%)이 당선되었는데, 이 중 자민당이 33 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번 선거에서 제 3 당으로 대약진한 일본유신회가 27 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7 년 선거에서 630 명이 출마하여 56 명이 당선된 (8.9%) 것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11 한편, 이번 선거 당선자들의 평균연령은 55.5 세(70 대 이상 9%, 60 대 

25.8%, 50 대 34.4%, 40 대 25.8%, 30 대 4.7%, 20 대 0.2%)로, 2017 년 54.7 세(70 대 이상 

8.4%, 60 대 24.5%, 40 대 26.9%, 30 대 7.1%)보다는 0.8 세 높아졌으나, 이는 고령화의 

진전으로 일본사회의 전체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오히려 당내 영향력이 크고,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중진 의원들이 대거 낙선되고,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신진의원의 당선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은 ‘정치적 

세대교체’를 요구하는 일본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 자민당의 예상 밖 선전(善戰), 일본은 왜 다시 자민당을 선택했나? 

전후 일본정치사에서 자민당은 1955 년 창당이래 非자민•非공산 연립정권이 수립됐던 

1993 년(1993.8-1994.6, 10 개월)과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던 2009 년(2009.9-

2012.12, 3 년 3 개월)을 제외하고 집권여당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자민당의 역사가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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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번 선거에서도 자민당은 민주당과의 

큰 표 차이로 집권여당의 자리를 지켰다. 자민당 장기집권에 따른 폐해와 피로감 속에서도 

자민당이 다시 승리하고, 자민당 1 强 구도가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자민당에 대한 ‘상대적 지지’이다. 장기간 집권해 온 자민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 

속에서도 대안이 되지 않는 야당보다는 그래도 자민당이 낫다는 것이다. [그림 2]는 스가 

내각이 출범한 2020 년 9 월부터 현재까지 내각지지율과 자민당 및 입헌민주당의 

정당지지율을 나타낸 것인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내각지지율의 증감이 크게 나타나는 

것과 달리, 자민당에 대한 정당지지율은 30~40%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제 1 야당인 입헌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10%에 채 미치지 못한다. 

[그림 2] 정당지지율 (2021.1-2021.11) 

 

출처 :  NHK 여론조사  ht tps : / /www.nhk .or . jp/ senkyo/sh i j i r i t su/  자료  참조하여  필자  작성 

총선 이후 실시한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11.6~11.7)에서도 “자민당이 과반수를 크게 

상회한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47%, 부정적 평가가 34%로 나타났으며, “자민당이 과반수 

이상을 획득한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65%가 “야당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19%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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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공명 연립여당이 평가되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민당에 대한 절대적 혹은 

적극적 지지 라기보다는 야당보다 낫다는 상대적 혹은 소극적 지지임을 보여준다.12  

이처럼 일본에서 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낮은 이유는, 2009 년 처음으로 정권을 잡은 

이후 국정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무능함과 동일본 대지진 사태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에 

따른 실망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진다. 이에 더하여 각종 사안에 뚜렷한 대안없이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만 한다는 점 또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다.13 

둘째, ‘약한’ 야당의 단일화전략 실패이다. 이처럼 대안세력으로 여겨지지 않는 약한 야당이 

이번 선거에서는 단일화전략마저 실패했다. 일반적으로, 한 선거구에서 1 명의 대표자를 

뽑는 소선거구제는 전국적 인기가 높은 후보나 다수당 후보에 유리하다. 따라서 야당이 

표의 분산을 막고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단일화전략으로 대항하는 것이 잘못된 전략은 

아니다. 이에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5 개 야당은 289 개 선거구 중 213 개의 선거구에 

단일후보를 내며 분투했으며, 이 중 59 개 선거구에서 승리(승률 28%)하였다. 비록 패했지만, 

1 만표 차 이내로 격전을 벌였던 곳은 31 곳, 1,000 표차 이내로 패한 선거구도 4 곳으로 

나타났다.14 단일후보를 내지 않았던 76 개 선거구에서는 6 석만을 확보해 승률이 8%에 

그쳤던 것과15 비교해 보면, 야당의 단일화 전략은 일정정도 성과를 거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던 데에는 단일화에 대한 

유권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자위대 위헌, 미일안보조약의 폐기를 주장하는 등 국가관이나, 국가기본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큰 공산당과의 연합은 40% 전후에 해당하는([그림 2] 참조) 무당파의 표를 

끌어들이지 못한 것은 물론, 단일화를 외친 입헌민주당 입후보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16 이에 대해 입헌민주당 지도부는 “한정적인 각외협력(閣外協力)”이라고 

강조했지만,17 입헌민주당의 최대지원조직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連合)조차도 유감을 

표명하며“조합원의 표가 갈 곳을 잃었다”고 비판하였다.18 결국 고정 지지층은 물론 

많은 유권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지 못한 야당의 단일화전략은 선거의 승리로 이어지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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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낮은 투표율과 자민당 지지층의 다변화이다. 이번 중의원선거 투표율은 55.93%로 

지난 2017 년 중의원선거 투표율 보다 2.25%p 상승한 수치이지만, 2014 년 52.66%, 2017 년 

53.68%에 이은 전후 3 번째로 낮은 수치이다.19 일본에서의 낮은 투표율은 주로 조직력이 

크고, 현역의원이 많은 자민당에 유리한 경향이 나타나는데,20 이번 선거에서도 이에 다르지 

않았다([그림 3] 참조).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었던 2009 년의 

투표율은 69.28%로 1996 년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최고치였으며, 자민당이 다시 정권을 

탈환한 2012 년도의 투표율은 직전 선거보다 9.96%p 하락하였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은 

다소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투표율은 자민당에게 유리한 경향을 보였다. 

[그림 3] 중의원 선거 투표율 및 소선거구의 자민당 득표수•의석수 (2009-2021) 

 

출처: 도쿄신문 https://www.tokyo-np.co.jp/article/140331 국문은 필자 작성 

이러한 가운데 젊은 세대의 자민당 지지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자민당의 지지 기반은 농어촌, 건설업, 고령층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 도시는 

물론이고, 젊은 세대의 지지가 두드러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선거당일 <아사히신문>에서 

비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분석에 의하면, 이번 중의원선거에서 10 대, 20 대의 

https://www.tokyo-np.co.jp/article/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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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지지율이 각각 42%, 40%로, 전 세대의 평균 지지율 37%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1 이러한 경향은 4 년전에 치러진 중의원선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전세대의 자민당 지지율이 36%였던 것에 비해, 18,19 세의 자민당 지지율은 39.9%, 20 대는 

40.6%로 높게 나타났다.22 더욱이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18,19 세의 투표율은 43.01%(18 세 

51.14%, 19 세 35.04%)로 전체 투표율보다는 낮았지만, 2017 년 40.49%보다 2.52%p 

상승하였다. 23  이처럼 젊은 세대의 자민당에 대한 지지 증가는 자민당 승리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24  이 외에도 새로운 내각의 등장에 따른 지지율 

상승효과,25 창가학회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갖는 공명당과의 연립정당 구성, 

다수당인 자민당에게 유리한 소선거구제, 자민당의 넓은 스펙트럼을 통한 폭넓은 지지층 

흡수26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 ‘개혁’을 내건 일본유신회의 대약진, 지역정당에서 전국구 정당으로 도약 가능성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일본유신회의 대약진이다. 중의원선거 공시 전 11 석에 

불과했던 일본유신회는 이번 선거에서 기존 의석보다 30 석이나 더 많은 41 석을 획득하며 

자민당, 입헌민주당에 이은 제 3 당으로 올라섰다.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거지인 

오사카에서는 공명당이 후보를 낸 4 곳을 제외하고 공천후보를 낸 15 곳에서 전승하였고, 

효고현 12 개 선거구 중에서도 1 곳에서 승리하여 소선거구에서 16 석을 확보하였다. 반면, 

자민당은 오사카 19 개 소선거구에서 단 1 석도 확보하지 못하고 완패했다.  

이와 같은 ‘일본유신회’의 약진은 자민당에 대한 대결구도를 선명히 하면서도, 단일화를 한 

주요 야당과의 차별성을 나타내며 ‘제 3 지대(第三極)’으로 길을 제시한 점에서 비롯되었다.27 

즉, 자민당에 대한 불만과 비판, 공산당과 연합한 입헌민주당에 대한 거부감과 우려가 

非자민•反공산표를 흡수하며 ‘개혁정당’을 내세운 일본유신회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 

것이다. 실제로 요미우리신문과 니혼 TV 가 실시한 출구조사에 의하면 2017 년 9%에 

불과했던 무당파의 일본유신회에 대한 지지가 이번 선거에서는 19%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8 이에 더하여 사립고교 무상화 등 생활밀착형 개혁정책성과,29 코로나 확산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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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내각의 대응을 비판하며 오사카 독자노선을 선언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린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 지사의 인기30 등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유신회가 지역구에서 완승한 것 외에도 [그림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홋카이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모두 비례대표로 1 석 이상을 차지하였다는 것이다. 오사카를 

기반으로 한 지역정당을 넘어서 전국구 정당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 것이다. 

물론 지역구에서의 당선이 오사카, 효고 이외에는 없어 향후 어느 정도의 확대가능성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비례대표에서 일정 정도 성과를 얻고, 단독법안을 

제시할 수 있는 21 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영향력과 정책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전국정당으로의 도약가능성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여전히 지역색이 

강한 정당이라는 점과 초선의원이 많아 경험이 적다는 점은 도전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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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중의원선거: 소선거구(289 석) 결과 

출처: [NHK] “衆議院選挙 2021 特設サイト” 및 [読売新聞] “衆院選 2021” 및 참조· 필자 재구성 

 

[그림5] 2021 중의원선거: 비례대표(196석) 결과 

출처: [NHK] “衆議院選挙2021特設サイト” 및 [読売新聞] “衆院選 2021” 및 참조· 필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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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다 내각은 지속될 수 있을까 – 밋밋한 지지율 속 장기집권의 가능성 

중의원선거로 첫번째 관문을 통과한 기시다 내각의 두번째 관문은 2022 년 여름에 있을 

참의원선거이다. 31  이번 중의원선거에서 자민•공명연립정당이 ‘절대안정다수’ 의석을 

확보했지만, 내년 참의원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32  참의원의 거부권 행사로 

정책결정 및 정책 추진 등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시다 내각은 

내년 참의원선거까지 코로나대책, 경제회복 등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과 성과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기시다 내각에 대한 높지 않은 

지지율은 자민당에게 여전히 불안요인으로 남아있다. 앞서 언급한 NHK 여론조사에 의하면,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출범 직후에도 49%에 불과한 높지 않은 수치로 나타났다. 차기 

‘선거의 얼굴’33로서의 기시다 총리의 인기가 높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기시다 총리에 대한 ‘강한 긍정도, 강한 부정도 아닌 상황’은 오히려 현상 

유지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에 따라 기시다 내각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오르지 않지만 

자민당에 대한 고정 지지율을 기반으로 정권은 안정되는 ‘저온(低溫)•안정’ 34 정권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욱이 2022 년 여름 참의원선거 이후에는 중의원을 해산하거나, 

돌발변수가 없는 이상, 이후 3 년간 국정선거가 없다. 이는 곧 밋밋한 지지율 속에서도 

기시다 내각이 지속되고, 장기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35 

 

2. 제2차 기시다 내각의 외교•안보 정책과 한일관계 

앞서 언급하였듯, 기시다 내각의 지속 여부를 시험하는 관문으로 여겨졌던 중의원선거에게 

자민당 집권세력의 핵심인 아마리 간사장이 선거구에서의 패배로 사임하고, 그 자리에 

모테기 외무대신이 간사장으로 기용, 그 후임으로 하야시 외무대신이 새롭게 기용됨에 따라 

기시다 2 차 내각의 외교라인이 교체되었다. 지난 10 월 발족한 1 차 내각에서 20 명의 각료 

중 유일하게 외교•안보 라인만은 연속성을 이유로 교체하지 않았는데, 이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가 현재의 경색된 한일관계를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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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력 강화 움직임에 주목: 적기지공격능력 보유, 방위비 증가, 헌법개정 

유의할 점은 외교라인의 변화가 곧 외교방침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2 차 

내각 출범 이후의 기시다 총리의 기자회견과 36 중의원선거에서의 자민당 정책공약집에서37 

확인할 수 있듯이, 기시다 내각의 외교방침은 기존의 아베-스가 내각의 외교방침과 큰 

차이가 없다. 기시다 내각 또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질서 등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국제질서의 안정에 공헌하기 위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과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한 호주, 인도, ASEAN, 유럽, 대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문제에 있어서도 북일정상회담의 실현, 모든 

납치피해자의 즉시귀국,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완전한 포기 등도 이전 

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이 중에서도 경제안보 강화, 국방력 강화, 헌법개정을 제시한 점, 그리고 대만의 TPP 

가입신청 환영, 신장 위구르·티벳·몽골민족·홍콩의 인권문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며 “주장할 것은 주장하며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할 것”을 명시한 점은 주목해 

볼만하다. 이는 기존의 아베-스가 외교방침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를 

한층 더 높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입장은 일본의 기술유출을 우려한 

경제안보 강화, 국방력 강화를 언급한 부분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국방력 강화에 있어서는 중국의 급격한 군비 확장 등을 배경으로 일반적인 현상변경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안보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가 필요함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센카쿠열도에서의 중국과의 갈등 상황과 최근 중국에서 시행된 ‘해경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상보안청의 체제 확충, 자위대와의 연대 강화, 영역침해에 대한 대처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나아가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상대국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할 수 있는 능력, 즉, ‘적기지공격능력’ 보유와 

억지력 향상을 위한 방위비 2 배 증액(기본 GDP 1% → 2%) 등 방위력 강화의 의지를 

드러냈다. 적기지공격능력은 주로 북한의 미사일,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에 대한 대응력 

강화로 거론되는데, 각 정당간 입장의 차이가 크고, 기존의 전수방위의 범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고, 북한 및 중국 위협에 대한 완전한 억지력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담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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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당장의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다. 자민당과 연립정당을 형성하고 있는 공명당조차도 

“오래된 논의”라며38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465 명 중 402 명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39.8%,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 38.8%, ‘논의할 필요없다’ 7.2%로 나타나는 등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39 따라서 현 단계에서 적기지공격능력 보유에 대한 즉각적인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반복되고,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논의의 활성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여겨지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헌법개정에 대해서는 개헌발의가 가능한 310 석(중의원 의석 수의 2/3)을 훌쩍 넘는 

345 석(자민당 261, 공명당 32, 일본유신회 41, 국민민주당 11)을 확보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는 선거 전의 324 석(자민당 276, 공명당 29, 일본유신회 11, 국민민주당 8)을 훨씬 

상회하는 숫자로, 이에 다라 개헌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실제로 개헌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단언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개헌세력 내에서도 개헌 내용에 

따라 의견 차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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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개헌세력 4당의 외교·안보 공약 비교 

 외교·안보 방침 적기지공격능력보유 헌법개정 

자민당40 

(261석) 

 미일동맹 기축 

 자유·민주주의·인권·법의지배 등 보

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

(호주, 인도, ASEAN, 유럽, 대만 등)

과 연대 강화, FOIP 실현 

 국방력 강화 (방위비 2배 증액) 

 경제안보 강화 

적극적 

국민주권, 기본적인권존

중, 평화주의의 기본원칙 

유지하며, 조기실현 

(주요사항)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대응, 합구해소, 

지방공공단체, 교육충실 

공명당41 

(32석) 

 핵무기없는 세계를 위한 대처 

 인간안보, SDGs 달성을 위한 협력 

 미일동맹 기축·강화,  

 호주, 인도, ASEAN, 태평양도서국 등

과 긴요한 관계 구축, FOIP 실현  

 미일지위 협정 유지 

 평시부터 긴급사태까지 끊임없는 대

응체제 강화 

신중 

현행 헌법 유지 및  

필요에 따라  

보완 논의 

일본유신회42 

(41석) 

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  

 주권/영토 자력으로 지치는 체제  

 테러/사이버/우주등 방위태세 강화 

 (방위비 상한 1% 폐지) 

 자위대 및 자위대원 처우 개선 

 미일동맹기축(미일의 대등한 관계) 

 미일지위협정 재검토  

 해양국가네트워크 강화(일미영인호) 

적극적 검토 

교육무상화 

헌법심사회 주도 

9조에 대해서는,  

평화주의/전쟁포기를 견

지하며 개정논의 

국민민주당43 

(11석) 

 자립적인 안전보장체제 목표 

 미일동맹 기축·강화 

 일미지위협정개정, 

 오키나와기지문제 해결 

 해상보안청 체제 강화 및 자위대/정

부기관과의 연계 심화  

 경제안보강화, 인권외교추진 

논의 찬성 
인권보장 등 시대의 흐름

에 따라 업데이트 필요 

출처: 각 정당 공약집 및 신문보도 등 참조하여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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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에서 알 수 있듯, 헌법개정에 찬성하는 4 개 정당 간에도 입장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민당이 주장하는 긴급사태 조항 창설이나, 헌법 9 조의 자위대 명기 

등에 대해 공명당은 신중한 자세로, 현재의 헌법을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의 경우, 헌법개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일본유신회는 교육무상화, 국민민주당은 인권보장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다르다. 

기시다 총리 또한 2 차 내각 발족 후 기자회견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의 폭넓은 이해를 구할 

것을 수차례 언급하며, 개헌에 대한 강력한 추진보다는 논의의 필요성을 우선했다.  

선거 전 마이니치신문이 중의원선거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도 44 

자민당 헌법개정의 핵심인 헌법 9 조 개정에 대해서는 자민당 87%, 공명당 17%, 일본유신회 

31%, 국민민주당 31% 찬성하는 등 정당간 입장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이번 중의원선거를 통해 개헌발의가 가능한 의석 수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개정, 특히 자민당이 주장하는 헌법 9 조 개정의 현실화가 단기간내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새로운 외교라인의 등장은 긍정적 요소 - 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우선 과제 

지한파로 알려진 하야시 외무대신의 등장은 한일관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하야시 외무대신의 기용은 한일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며, 오히려 

기시다 총리의 국내정치적 의도가 더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다케시다파의 중심인 모테기를 당내 가장 중요한 직책인 간사장으로 기용한 것은 당내 

파벌간 균형을 꾀하고, 이로 인해 아베-아소의 영향력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석이 된 외무대신 자리에 기시다 총리의 최측근이자, 

같은 파벌로 차기 총리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하야시를 기용함으로 파벌내 영향력을 

강화하고, 기시다 내각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가 높고,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새로운 

외교수장의 등장은 한국에게 긍정적인 요인이다. 하야시 외무대신은 기시다 총리와 같은 



 

 

 - 17 - 

파벌인 고치카이의 일원으로서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한국 

정치인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의 교류도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3 년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발족되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정치, 경제, 언론 및 학계를 

대표하는 지도자급 인사들이 참가하는 한일의 대표적 회의체인 ‘한일포럼’ 등 한일관계 관련 

회의 등에도 수차례 참석하며 한국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도 긍정적인 요인 중 하나이다. 

비록 하야시 외무대신 또한 일본정부의 기존 입장과 동일하게 국가와 국가간의 신뢰와 

약속을 강조하며,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45 외무대신의 

교체가 곧 한일관계의 변화로 즉각적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시다 내각이 내년 2 번째 관문인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여론이 지지하는 역사문제에 대한 강경책을 선회할 가능성도 현저히 낮다.  

하지만 새로운 변화의 조짐을 양국관계 개선의 계기로 기대하는 이유는 꽉 막힌 한일관계를 

풀기위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고, 관계개선을 위한 접근방식의 차이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급 대화가 단절되고, 주일대한민국 대사가 부임한 이후 현재까지 일본의 

외무대신과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간 논의의 재개를 위한 주일한국대사-

외무대신 접견, 장관급 회담 등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선 양국의 관계개선 

의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자민당의 핵심 직책인 간사장에 취임한 

모테기 전 외무대신, 지난 총재선거에서 패하였지만 국민적 인기를 모은 고노 전 방위상, 

총재선거에서 이름을 알리며 선전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정조회장 등을 비롯하여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리는 자민당내 주요 정치인들, 이번 선거를 통해 제 3 당으로 부상한 

일본유신회, 자민당과 연립정당을 형성하고 있는 공명당, 약한 야당이지만, 여전히 

제 1 야당인 입헌민주당 등 주요 정당들과의 교류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관계개선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민당 1 强구도의 일본 정치이지만, 일본 내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일본내 국내정치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일본 사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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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読売新聞] “自民の単独過半数維持は微妙、立民が議席増・維新は勢い保つ…読売・衆院選終盤情

勢” (2021.10.29) https://www.yomiuri.co.jp/election/shugiin/20211028-OYT1T50171/(검색일: 

2021.11.1) 

2 석패율(惜敗率)제도. 소선거구제 선거의 지역구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를 통해 

구제할 수 있는 제도로, 정당의 열세지역에서도 후보자 당선이 가능하여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치신인보다는 중진의원들의 재선을 용이해져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비례대표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일본에서는 1996 년 중의원총선거가 소선거구제로 

개편되면서 도입되었다.  

3 상세설명은 최은미. “2021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 분석 및 한일관계 전망” Issue Brief 2021-25. 

아산정책연구원 참조.  

4 다케시다파의 회장 대행을 하고 있던 모테기 간사장은 11.11 회장내정자가 되었고, 가까운 시일내 

회장취임이 보도되었다. [時事通信] 旧竹下派、茂木派に移行へ 石原氏は派閥会長辞任―自民 

(2021.11.11) https://www.jiji.com/jc/article?k=2021111100631&g=pol (검색일: 2021.11.11) 

5 TBS. “安倍元総理が派閥復帰 “安倍派”誕生へ” (2021.11.10) 

https://news.tbs.co.jp/newseye/tbs_newseye4400474.htm (검색일: 2021.11.10) 

6 [読売新聞] “岸田首相、「戦後最短決戦」に勝負かける…解散から投開票まで１７日間” (2021.10.14) 

https://www.yomiuri.co.jp/election/shugiin/20211014-OYT1T50160/ (검색일: 2021.11.2) 

7  [FNN プ ラ イ ム オ ン ラ イ ン ] “自民“単独過半数”ギリギリの攻防 40 議席減も東京で接戦 

衆院選終盤の情勢” (2021.10.29) https://www.fnn.jp/articles/-/261203 (검색일: 2021.11.1). 日テレ는 

자민당 238, 입헌민주당 114, テレ朝는 자민당 243, 입헌민주당 113, TBS 는 자민당 239, 입헌민주당 

115, フジテレビ는 자민당 230, 입헌민주당 130, NHK 는 자민당 212~253, 입헌민주당 99~141 의 

예상수치를 제시하였으나, 자민당 261, 입헌민주당 96 으로 모두 빗나갔다.  

8 首相官邸. “岸田内閣総理大臣記者会見” (令和 3 年 10 月 14 日) 

https://www.kantei.go.jp/jp/100_kishida/statement/2021/1014kaiken2.html (검색일: 2021.10.19) 

9 선거 직전에 이루어진 정당지지율 조사에서(10.22-10.24) 자민당 38.6%, 공명당 4.3%, 제 1 여당인 

입헌민주당은 8%로 조사되었다. – [NHK] “世論調査“ https://www.nhk.or.jp/senkyo/shijiritsu/ 

(검색일: 2021.11.5) 

10  입헌민주당 우부가타 유키오 (生方幸夫) 치바현련대표가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대표직에서 사퇴, 입헌민주당의 

공인(公認: 공천)에서 사퇴,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다만, 일본의 경우, 한국과 달리, 당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무소속 출마가 인정되며, 당선 후 본래의 소속당으로부터 추가공인(공천) 받을 수 있다. 

 - [読売新聞] “立民県連代表の生方氏「拉致被害者に生存者はいないと思う」と発言、代表辞任へ” 

(2021.10.12) https://www.yomiuri.co.jp/politics/20211011-OYT1T50255/; [NHK] ”立民生方議員党公

                                                

https://www.yomiuri.co.jp/election/shugiin/20211028-OYT1T50171/
https://www.jiji.com/jc/article?k=2021111100631&g=pol
https://news.tbs.co.jp/newseye/tbs_newseye4400474.htm
https://www.yomiuri.co.jp/election/shugiin/20211014-OYT1T50160/
https://www.fnn.jp/articles/-/261203
https://www.kantei.go.jp/jp/100_kishida/statement/2021/1014kaiken2.html
https://www.nhk.or.jp/senkyo/shijiritsu/
https://www.yomiuri.co.jp/politics/20211011-OYT1T5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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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辞退拉致問題めぐり不適切発言” (2021.10.12) 

https://www.nhk.or.jp/politics/articles/lastweek/69900.html (검색일: 2021.11.5)  

11 세습의원의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당선자 465 명 중 108 명(23.2%)에 달하였으며, 이 중 

자민당이 87 명(자민당 당선자 중 33.3%)으로 가장 많았다. 2017 년의 경우, 당선자 중 세습의원은 

109 명 중 90 명이 세습의원이었으며, 이 중 자민당 90 명이었다.  

- [時事通信] “新人当選、大幅増の９７人 自民、３分の１が世襲【２１衆院選】”(2021.11.1); 

https://www.jiji.com/jc/article?k=2021110100954&g=pol ; (검색일: 2021.11.6) 

[朝日 新聞] ”衆院選の当選者、女性の比率は 1 割に満たず 平均年齢は 55 歳” (2021.11.1)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PC16KNVPC1UTIL017.html (검색일: 2021.11.6) 

12 [朝日新聞] “自民過半数「よかった」47%「よくなかった」34%” (2021.11.7) 

https://www.asahi.com/articles/ASPC76TZGPC7UZPS001.html (검색일: 2021.11.8) 

13 [産経新聞 ]立民「論客」相次ぎ落選 「批判だけでは支持されず」 (2021.11.1) 

https://www.sankei.com/article/20211101-UZ3O6GG745N7VJNLKKCFXKHGFM/ (검색일: 

2021.11.10) 

14 [東京新聞] “なぜ野党共闘は敗北したのか？31 選挙区は 1 万票差以内で競り負け” (2021.11.1) 

https://www.tokyo-np.co.jp/article/140365 (검색일: 2021.11.4) 

15 [日本経済新聞] “データで見る野党共闘 5 野党、一本化の勝率 28％” (2021.11.1) 

https://vdata.nikkei.com/newsgraphics/shuin2021-analysis-joint-struggle-simulation/ (검색일: 

2021.11.2) 

16 [読売新聞] “衆院選惨敗の立民、共産との「閣外協力合意」が裏目に…福山幹事長「議席減は想定

外」” (2021.11.2) https://www.yomiuri.co.jp/election/shugiin/20211101-OYT1T50266/ (검색일: 

2021.11.9) 

17 [時事通信] “立・共、「閣外協力」で温度差 衆院選共闘、効果は微妙” (2021.10.2) 

https://www.jiji.com/jc/article?k=2021100200333&g=pol (검색일: 2021.11.9) 

18 [毎日新聞] “芳野友子連合会長 立憲と共産の連携けん制 「非常に残念」” (2021.10.21) 

https://mainichi.jp/articles/20211021/k00/00m/010/223000c; [産経新聞 ] “立民•共産の敗北 理念

なき「共闘」の結末だ” (2021.11.2) https://www.sankei.com/article/20211102-

54KNZ2FNDBJVHN6KVRSCAA2LHM/  (검색일: 2021.11.3) 

19 総務省. “衆議院議員総選挙における年代別投票率（抽出）の推移” 

https://www.soumu.go.jp/senkyo/senkyo_s/news/sonota/nendaibetu/ (검색일: 2021.11.3) 

20 [東京新聞] “投票率の低迷は自民有利の傾向 獲得票数は大敗した 2009 年と同程度” (2021.11.1)  

https://www.tokyo-np.co.jp/article/140331; 投票率 低いと与党、高いと野党有利？ 議席数への

影響どうなる (2021.10.30) https://mainichi.jp/articles/20211029/k00/00m/010/327000c  (검색일: 

2021.11.9) 

https://www.nhk.or.jp/politics/articles/lastweek/69900.html
https://www.jiji.com/jc/article?k=2021110100954&g=pol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PC16KNVPC1UTIL017.html
https://www.asahi.com/articles/ASPC76TZGPC7UZPS001.html
https://www.sankei.com/article/20211101-UZ3O6GG745N7VJNLKKCFXKHGFM/
https://www.tokyo-np.co.jp/article/140365
https://vdata.nikkei.com/newsgraphics/shuin2021-analysis-joint-struggle-simulation/
https://www.yomiuri.co.jp/election/shugiin/20211101-OYT1T50266/
https://www.jiji.com/jc/article?k=2021100200333&g=pol
https://mainichi.jp/articles/20211021/k00/00m/010/223000c
https://www.sankei.com/article/20211102-54KNZ2FNDBJVHN6KVRSCAA2LHM/
https://www.sankei.com/article/20211102-54KNZ2FNDBJVHN6KVRSCAA2LHM/
https://www.soumu.go.jp/senkyo/senkyo_s/news/sonota/nendaibetu/
https://www.tokyo-np.co.jp/article/140331
https://mainichi.jp/articles/20211029/k00/00m/010/3270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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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0 대 37%, 40 대 35%, 50 대 35%, 60 대 33%, 70 대 이상 37%로 조사되었다. [朝日新聞] “自民

の若者人気に陰り? 立憲は高齢者頼み続く 衆院選出口調査分析” (2021.11.1) 

https://www.asahi.com/articles/ASPC10GT4PBYUZPS002.html (검색일: 2021.11.5) 

22 [日本経済新聞] “18・19歳、自民に 4 割傾く立憲民主は高齢層支持多く” (2017.10.22)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22561000S7A021C1EA2000/ (검색일: 2021.11.6) 

23 総務省. “年齢別投票状況について” (2021.11.5) 

https://www.soumu.go.jp/senkyo/49syusokuhou/index.html (검색일: 2021.11.6) 

24 자민당에 대한 젊은 세대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로는 낮은 실업률, 정치경제적 안정 속 현상유지를 

바라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상세는 [朝日新聞] “なぜ若者の政権支持率は高いのか 

学生との対話で見えた、独特の政治感覚” (2020.9.30) https://globe.asahi.com/article/13770867 등 

참조 

25 [NHK] “世論調査” https://www.nhk.or.jp/senkyo/shijiritsu/ (검색일: 2021.11.1) 

26  자민당 내에는 아베파, 아소파, 기시다파, 다케시다파 등 다양한 파벌이 존재하는데, 보수 

정당이라는 큰 틀안에서 아베, 다카이치와 같은 강성보수부터 기시다 총리와 같은 온건보수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어 보다 넓은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기시다파(고치카이, 宏池会)는 아시아 외교를 중시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어 같은 

자민당 내 총재가 바뀌었을 뿐인데 한일관계 개선을 기대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27 [産経新聞] “維新、第３党に躍進 改革路線で支持拡大” (2021.11.1) 

https://www.sankei.com/article/20211101-547OKSJMJRMTFHHMEI4T63UW64/ (검색일: 2021.11.4) 

28 [読売新聞] “維新、全国政党化へ足がかり…吉村副代表「改革政党として自民にぶつかっていく」” 

(2021.11.1) https://www.yomiuri.co.jp/election/shugiin/20211101-OYT1T50286/ (검색일: 

2021.11.5) 

29 [MBS] “生みの親”橋下徹氏に聞く「維新」の躍進 なぜ議席数が伸びた？今後の自民・公明との関

係は？” (2021.11.2)  https://www.mbs.jp/4chantv/news/kansai/article/2021/11/086330.shtml 

(검색일: 2021.11.6) 

30 [朝日新聞] 自民が全敗「吉村さん人気は大きかった」 大阪に吹いた維新の風(2021.11.11) 

https://www.asahi.com/articles/ASPC13GJZPC1PTIL00D.html (검색일: 2021.11.4) 

31 중의원과 달리 해산이 없는 참의원의 임기는 6 년이며, 3 년마다 의원정수의 절반씩을 선출한다. 

2016 년 7 월 10 일에 실시된 제 24 회 참의원선거에서 당선되어 2022 년 7 월 25 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121 명이 대상이 되며, 2018 년 7 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추가된 3 석을 포함하여 124 인이 새로이 

선출된다. 참의원선거는 임기만료 30 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제 26 회 참의원선거는 

2022.6.25~7.25 중 실시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참의원 수는 2022 년 선거까지는 245 명(2016 년 

선출 121 명+ 2019 년 선출 124 명), 선거 이후에는 248 명(2019 년 선출 124 명, 2022 년 선출 

124 명)이 된다. 

https://www.asahi.com/articles/ASPC10GT4PBYUZPS002.html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22561000S7A021C1EA2000/
https://www.soumu.go.jp/senkyo/49syusokuhou/index.html
https://globe.asahi.com/article/13770867
https://www.nhk.or.jp/senkyo/shijiritsu/
https://www.sankei.com/article/20211101-547OKSJMJRMTFHHMEI4T63UW64/
https://www.yomiuri.co.jp/election/shugiin/20211101-OYT1T50286/
https://www.mbs.jp/4chantv/news/kansai/article/2021/11/086330.shtml
https://www.asahi.com/articles/ASPC13GJZPC1PTIL00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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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를 ‘뒤틀린 국회•네지레 국회(ねじれ国会)’라고 부른다. [読売新聞] “[針路 21 衆院選後］＜上＞

「薄氷の勝利」１強の戦いはこれから” (2021.11.2) 

https://www.yomiuri.co.jp/election/shugiin/20211101-OYT1T50327/ (검색일: 2021.11.4) 

33  ‘선거의 얼굴’이란 내각지지율에서 정당지지율을 뺀 것으로 일종의 ‘총리 프리미엄’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내각지지율이 정당지지율보다 낮아질 경우, ‘총리 프리미엄’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내각의 유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34 2021.11.4.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주최로 개최된 제 12 회 글로벌 

전략세미나 “일본 총선을 읽다: 기시다 정권의 향배”에서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야당이 

약한 상황에서 기시다 내각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높지 않지만, 정권은 안정되는 ‘저온·안정 정권’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35 [REUTERS] “アングル：岸田政権、長期安定へ足場 政策面で独自色も” (2021.11.2) 

https://jp.reuters.com/article/kishida-policy-idJPKBN2HN11B; [読売新聞] “[衆院選 2021] “今後の展

望 識者に聞く” (2021.11.2) https://www.yomiuri.co.jp/election/shugiin/20211101-OYT1T50289/ 

(검색일: 2021.11.12) 

36 首相官邸. 岸田内閣総理大臣記者会見 (2021.11.10) 

https://www.kantei.go.jp/jp/101_kishida/statement/2021/1110kaiken.html  

37 自民党. 令和 3 年政権公約 https://jimin.jp-east-

2.storage.api.nifcloud.com/pdf/manifest/20211018_manifest.pdf (검색일: 2021.11.8) 

38 [東京新聞] 自民「敵基地攻撃能力」の保有検討 公明や野党は慎重姿勢 防衛力強化で論戦 

(2021.10.26) https://www.tokyo-np.co.jp/article/139085 (검색일: 2021.11.12) 

39 [연합뉴스] “적기지 공격능력 '적극'vs'신중'…日총선 당선자 팽팽한 대립” (2021.11.1)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1174300073 (검색일: 2021.11.13) 

40 自民党. “令和 3 年政権公約” https://jimin.jp-east-

2.storage.api.nifcloud.com/pdf/manifest/20211018_manifest.pdf  

41 公明党．“第 49 回衆院選特設サイト” https://www.komei.or.jp/special/shuin49/policy/  

42 日本維新の会. “日本維新の会 政策提言 維新八策 2021” https://o-ishin.jp/policy/8saku2021.html  

43 国民民主党．”国民民主党の政策” https://new-kokumin.jp/policies  

44 [毎日新聞] “候補者アンケート（その 1） 改憲、自公の溝拡大 [自] 賛成 97％ [公]反対 25％” 

(2021.10.26) https://mainichi.jp/articles/20211026/ddm/010/010/013000c; 유사한 결과가 NHK 의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https://www.nhk.or.jp/senkyo/database/shugiin/2021/survey/ (검색일: 

2021.11.8) 

45 『外相？林芳正氏生出演 対米中韓政策で独自論 次期総理への道筋とは』(2021.11.8) 

https://www.fnn.jp/articles/-/266904 (검색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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